
GIST, ‘AI대학’ 출범
국가 AI·반도체 융합 인재 양성 본격화

- 기존 정보컴퓨팅대학 확대·개편, 학부생부터 석·박사까지 1천 명 규모 AI 교육·연구 플랫폼 구축

- 서남권 AI·반도체 산업 거점 육성 전략 맞춰 글로벌 융합 인재 공급 기지 역할 수행

- 2027학년도 학사 모집정원 100명 확대… 학부-대학원 잇는 파이프라인 고도화

▲ GIST 캠퍼스 전경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7월 1일 기존 정보컴퓨팅대학을 확대·

개편한 AI대학(학장 김종원)을 공식 출범하고, 국가 AI·반도체 전략을 뒷받침할 세계 

수준의 AI·반도체 융합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서남권을 AI·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발표하

면서, 국가 AI 경쟁력을 뒷받침할 핵심 인재 양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GIST는 AI대학 출범을 통해 이러한 국가 전략에 발맞춰 AI·반도체 분야 고급 인재

를 안정적으로 양성·공급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GIST AI대학은 기존 정보컴퓨팅대학을 기반으로 확대 개편된 조직으로, 출범과 동

시에 재적생 990명(학사 472명, 대학원 518명) 규모의 교육·연구 플랫폼을 갖췄다. 

AI대학은 ▴AI학과 ▴AX학과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반도체공학과 ▴AI정책전략

대학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부터 석·박사 과정까지 이어지는 교육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AI대학은 AI와 반도체를 교육의 두 축으로 삼고, 이를 기반으로 ▴AI반도체 



및 시스템 ▴산업 AX(AI 전환, AI Transformation) ▴AI 정책으로 교육 영역을 확장

하는 융합형 교육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교육체계를 바탕으로 AI 핵심기술과 AI반도체를 기반으로 모빌리티, 에너지, 

제조, 바이오·헬스케어 등 산업 전반의 AI 전환(AX)과 AI 정책·전략을 아우르는 융합

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각자의 전공과 진로에 맞는 

전문성과 융합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다.

앞으로 GIST는 AI영재학교와 연계한 조기 인재 발굴, 학부-대학원 연계 교육,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AI 인재양성 파이프라인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7학년도부터 학사과정 모집정원을 전년 대비 100명 늘린 총 330명 내외

로 확대해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글로

벌 산학협력과 첨단 연구 인프라를 연계해 AI반도체와 산업 AX 분야 교육을 지속

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AI·반도체 전략을 뒷받침하는 대한민국 대표 AI·반도체 융합 

인재양성 허브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임기철 GIST 총장은 “AI대학은 단순히 새로운 단과대학을 하나 만든 것이 아니라, 

국가 AI·반도체 전략과 산업계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혁신의 출

발점”이라며, “GIST는 AI 전문가 양성에 그치지 않고, AI를 활용해 반도체, 모빌리

티, 에너지, 바이오 등 모든 산업의 혁신을 이끌 AX 인재를 양성하고, 대한민국 AI·

반도체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교육·연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